
제 강 시몽동과 개체화의 문제9 Ⅴ

교시(1 )

학습목표※

미분적 관계가 개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다.①

개체화의 장과 개체의 관계를 이해한다.②

개별적 존재의 발생▲

미분적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별적 존재가 발생

미분적 관계 이 대목에서는 은 미분적이라고 생각해야 함. differential .①

내 아랫배가 당긴다는 것은 내 몸 안에는 무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.

예 변하는 무수한 관계들 수학적으로 말하면 단백질 지방 의 미분적 관계를 맺으> d( )/d( )→

면 어떤 일정한 결과가 나옴 수요 공급 수요와 공급의 무수한 변화 의 미분적 관계, d( )/d( )-( )

속에서 가격이 나옴 파랑 노랑 에서 녹색이 나옴, d( )/d( ) . 변하는 무수한 관계들 생명의 장을-

그렇게 봄.

② 특이성 을 중심으로 강도들이 형성되는데 그 강도들은 계속 변함(singularity) .

계속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들이 미분적 관계를 맺으면서 비로소 어떤 구체화된 것으로 된다

는 생각. 특이성을 무엇으로 보느냐와 강도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파악 두 가지가 더 보완( .

되어야 함)

▲ 잠재적 물질 미분적 관계들을 통해서 조직화 됨(virtual matter) :

종들의 차생과 유기체 부위들의 차생에서의 시공간적 메커니즘들에 구현된 관계들을 결정하

는 것은 이 개체화의 강도장이다 때문에 유기체에게 일차적인 것은 강도이다. .

발생학자 알베르 달크 가 정교화했던(Dalcq) 형태발생 포텐셜‘ ’(morphogenetic potential) 및

장 그래디언트 문턱‘ - (field-gradient threshold)’ 개념은 유전자 핵과 세포질의 관계를 이

해하는데 도움을 준다.

잠재적 물질 은(virtual matter)① 특이성과 강도들을 그 안에 품고 있고 그것들 사이에 미

분적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 생물체가 태어나는 장을 말함.

은 어떤 생물체의 형태가 발생하게 하는 장 그래디언트란 기morphogenetic potential , -②

울기 물리학적으로 속도. .



진화의 과정▲

잠재적 차원과 현실적 차원은 개체화에 의해 매개된다→ . 진화 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개체‘ ’

화의 과정에서이다 차이와 반복의 놀이가 벌어지는 곳이 이곳이다. .

전성설 과 후성설 의 대립은 피상적이다( =preformation) ( =epigenesis) .前成說 後成說

강도적 내포적이고 접혀 있는 잠재적 차원 과 질적 외연적이고 펼쳐져 있= (pre-formations)

는 현실적 차원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도 나아가 단순한 상응도 존재하지 않기(formations)

때문이다 현실화를 지배하는 것은 개체화이다. .

양귀비의 가 예쁜가DNA ?① 잠재적 차원과 현실적 차원은 전혀 다르다는 것.

때문에 잠재적 차원이 이미 현실적 차원에 전성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리고 그렇기

때문에 전성설 후성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상적.

개체화의 장 전개체적 특이성들과 강도들로 차 있다: .▲

→ 내재면( =plan d'immanence)內在面 또는 공재면(plan de consistance)이다.

이 장은 계통적 문적 갈래들 을 관통하는 횡단적 운동이 발생하는/ ( ) (phyletic lineages)門的

곳이다 다윈에서의 수정을 동반하는 혈통이 종들의 고착화에 대한 신학적 이론들을 파기시.

켰듯이 들뢰즈의 근원적 차이의 사유는 개체화의 장에 대한 고착적 이해를 파기시킨다, .

천의 고원 에서『 』 공재면을 공부할 땐 존재론적 평등을 이야기 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개

체들이 나오는 신체를 의미함.

▲ 현실적인 동물 일정한 종과 그에 연관되는 특정한 개체화의 장에 결부되어 존재함:

윤회 는 인정되지 않는다( ) .輪廻

들뢰즈와 가타리는 동물 되기를 논하지만 그것은 종들의 차원이 아닌 분자적 차원에서 성-

립한다 반면 접힌 생명의 영역은 개별적 차이들 구성하는 영혼들 강도적 영혼들 이 개체. ( = )

화의 장들 내에서 변수들의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 사물들을 보다 뛰어난 형식과 역능으로.

가져가는 반복 영원회귀 은 개체성의 복수적인 동적인 소통하는 특성 과 함축된 특성 과( ) “ , , ” ‘ ’

연계된다. 개체성의 생명은 싹트는 생명이며 강도적 생명이다 그것은 탈유기적 생명이다. .

윤회를 인정하려면 종과 종을 가르는 형식이 다 깨져야 윤회가 됨①

만화를 보면 신이 사도들을 보내서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사도가 와서 주인공을,②

침식시킴 주인공 인격이 있는 로봇 이 녹아버림 그때 로봇의 대사 아직 영혼이 남아 있. ( ) . “

다 그때 영혼이 한 영혼 강도적 영혼” intensive ( ).

생명이 그것으로부터 구성될 수 있는 알맹이 그것이 영혼 - singularity

탈유기적이라는 것은 유기체가 안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 지어진 유기적이 아니라③

일탈한다는 의미



들뢰즈의 생명철학은 고이즈미 요시유키가 쓴 책 이런 생각으로부터 윤리학적인 것들을( )④

끌어냄 모든 생명체는 항상 인정되어야 함. .

존재론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언제나 구분해야 함

존재론적으로 흥미진진하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무대포적으(

로 받아들여지진 않음)

이런 논리라면 생명공학은 무차별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한되면 안됨.

그렇게 하면 실패할 생명이란 없음.

기형아다 실패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차이일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건.

정상이나 아니다 말할 수 없음.



교시(2 )

▲ 개체성

개체성은 의 특성이 아니라 반대로(Self)自我 와해된 자아(dissolved Self)의 체계를 형성하

고 유지한다.

와해된 자아 균열된 자아 정신분석학적인 뉘앙스 우리의 자아는 완벽하게 투명하고, - .①

근대철학자들이 말하는 주체성이 아님 우리 모두는 거대한 생명 장으로부터 개체화 과정으.

로부터 태어났고 그것으로 돌아감.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것도 그러한 생명체 과정과

별도로 떨어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는 균열이 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있음.

그런 현대적 의미에서의 표현.

생식(reproduction)▲

생식은 복잡하고 모호한 변이 와 연계됨‘ ’

반복은 자체의 반복이며 차이 자체의 대상은 반복이다 개체화의 차생적이고 강도적, .差異

인 요인들은 복잡한 진화 에 늘 함축되어 있다‘ ’ .

복잡한 시스템들이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차이들을 내면화하려는 경향을 얻음에 따라 진‘

화 는 점점 외생적 메커니즘의 성격에서 멀어진다’ (exogenous) 그에 따라 반복은 점차 외적.

요인들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차이가 점차 증폭된다. .

생식은① 변이‘ 와 연계되어 있다 나와 너두도 닮은 자식 기가 막히게 닮았으나 닮지 않’ - .

은 부이 있음 그것이 변이.

복잡한 시스템들이② 차이들을 내면화한다 - 영원회귀와 통하는 이야기 자기가 우주에 가.

자고서 태어난 차이들을 자기 것으로 통합하는 것 통합하면 할수록 그런 존재는 외적 메카.

니즘에 휘둘리지 안는다.

반복되면서도 차이를 끌고 가는게 영원회귀에서의 살아남는 역능이라고 볼 수 있음③

차개자 형성‘ ( )(haecceitates)’此個者▲

이 장은 개체화를 넘어선 비인칭적이고 추상적인 가 아니다“ ” .普遍者 차라리 개별화하는 힘

들과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 추상적 보편자들로서의 나 와 자아이다 개체화 자체가‘ ’ .

초인적 차원을 형성하는 것이다.

생명은 이미 결정된 차원으로부터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. 퍼져 있는 포센셜들과 잠재적 현실

화들로 차 있는 가능적 차원으로부터 성립하는 것이다.

종은 개체들의 합이라기보다 평균치이다 개체들은 늘 종을 일탈한다 개체화 과정에 함축. .



되어 있는 개체화하는 요인들은 나 라는 형식 종의 심적 결정 도 자아의 물질 종의 심리학‘ ’ ( ) (

적 조직화 도 전제하지 않는다) . 나 의 형성은 동일성의 한 형식과 결부되지만 자아는 늘 가‘ ’ ,

족유사성의 연속성에 의해 구성된다 개체들은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결핍보다는 오. ,

히려 생산성을 뜻한다.

차개자는 라틴어의 이것 에 해당하는 말 을 아주 넓게 본 것이 차(this) . individual thing①

개자 개체 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자. (individual) .

예 넓게 보면 한 것들> individual thing → 아침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분함( ), 웃음 그 사(

람의 너털 웃음은 일정한 이벤트 일정한 테두리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제 터.

트린 웃음을 생각함), 물의 도 상태0 개체라고 생각 안하지만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음( )

개체화는 강도적 요인들의 장이다 강도적 요인들은 차개자 들 을. ‘ ( ) (haecceitates)’此個者②

형성한다 이 말을 왜 꺼낼까. ?

존재의 일의성 이야기하면서 같으면 다 같고 다르면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생물학

으로 가면 라고 하는 보편자 속에서 그 어떤 형태의 차이도 다 생략할 수 있다고vital egg

했음 특정하게 정해진 에센스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그 어떤 차이도 다 생략할 수 있다라.

는 말이 이 말과 통함.

주체를 넘어 초인으로 들뢰즈나 가타리나 이런 류의 사람들은 거꾸로 선 불교의 입장- .③

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개체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는 것 입장에서 보면 불교-vital egg

적 에선 윤회도 됨. vital egg .

불교는 부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나폴레옹이고 히틀러(

고 농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라) 모든 것.

불교는 난 계속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다 라는 것 거꾸로 뒤집혀진 불교, . .

불교는 모든 것이 되지 않으려는 철학이고 이것은 모든 것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철학.

그것이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천의 고원 의 되기 파트임‘- ’ .『 』

개체화를 넘어선 올라가는 건 중세의 사고 이 사람들은 내려가는 사고- .④

들뢰즈는 한 인터뷰에서 말하길 차이와 반복 에서는 내려갔는데 의미의 논리 에서‘ 『 』 『 』

는 표면을 중시한다 강도 특이성등 내려가는 철학 의미의 논리는 표면에서의 의미와 사.” , .

건을 이야기함 보다 일상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컨텐츠을 이야기하기엔 사건의 철학.

이 우리에게 더 감이 옴 그것은 사건은 물질 표면에서 나온다까지만 이야기 함 훨씬 액츄. .

얼한 사고 생명철학은 물질성 아래로 깊이 깊이 내려감 그런 점에서 중세 철학에 반대. . .

생명은 이미 결정된 차원으로부터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-⑤ ‘x
2
-1 =0’ 비유를 많이 드는

데 그런식의 결정된 것이 아니라 편의상의 예라는 것.

나 의 형성은 동일성의 한 형식과 결부되지만 자아는 늘 가족유사성의 연속성에 의해‘ ’ ,⑥

구성된다 예컨대 차이의 흐름 위에서 어떤 동일성이 떠오르는 것이지 동일성의 전제에서. -

차이가 만들어 지는게 아님.



개체들은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결핍보다는 오히려 생산성을 뜻한다 개체들이, -⑦

결정되지 않았다 해서 뭔가 모자라거나 결핍된게 아니라 그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게 나옴.

첩화( =involution)疊化▲

자아는 늘 균열된 나 이다 다른 나는 타자가 아니다 타자가 나 즉(je fêlé = I fractured) . “ .

균열된 나이다 죽음은 의 주름들 내에서의 이 균열된 자아의 생명과 연계된다 어떤 체계.” .

의 생성에 있어 죽음은 두 얼굴을 보인다 한 얼굴은 접음 포함 첩화이고. , (involvement), ,

다른 얼굴은 펼침 진화 엔트로피이다 죽음은 진정 심오한 것이다 죽음은 균열과 와해를, , . .

가져온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생명을 가두고 있는 나라는 형식과 자아라는 질료로부터 개. ‘ ’

체화 과정을 해방시키는 내적 역능이기도 하다 따라서 죽음은 한편으로 엔트로피의 상승‘ ’ .

에 따라 큰 차이들을 소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강도적 첩화를 통해 우굴거리는 작은 차이,

들을 해방시킨다 죽음은 인칭적 죽음과 비인칭적 죽음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다 의미의. .(『

논리 )』

자아 -① 내가 타자고 균열된 나, .

랭보 프랑스 시인(Rimbaud, Jean-Nicolas-Arthur, 1854 1891, )∴ ～

나는 타자다“ (Je est un autre) ”

첩화 진화 의 반대- (evolution) .② 죽는다는 건 그 개체로 볼 때는 펼침 진화 엔트로피 지, ,

만 생명 전체로 볼 때는 접음 포함 첩화 임, , .

들뢰즈에 있어서는 좀더 리얼한 실제 세계가 한 세계고 한 세계가 비인칭적vitual virtual③

전개체적 장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에서 실재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내.

가 이 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난다는 건 슬프지만 존재론적으로 슬프지 않은 것.

죽음이 없다면 창조도 없음 죽음이 없다면 어떤 진화도 없음 개체의 눈으로 볼 때 죽. .④

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죽음이 없다면 창조는 없음 동일성만, .

있는 사회 죽은 사회,

마무리▲

윤리는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예술 작품 을 생산해 냄으로써 힘들을 접는 행위와 관련된다‘ ’ .

그것은 생명의 새로운 창조적 선 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그런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기( ) .線

자신의 고유한 속도와 분자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.

주체는 내면성과 동일성을 상실하는 대신 개체화의 사건 이 될 수 있고 자아는 인칭적 주‘ ’ ,

체가 아닌 강도의 변양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스토아적 의미에서의 우주적 합일이다. .


